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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제 

 가. 아쿠포아도 대통령, 국립양식센터 및 상업용 양식장 준공식 참석

  ㅇ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6.7.(수) 그레이터아크라州 Amrahia 지역에서 개최
된 ‘국립양식센터 및 상업용 양식장(National Aquaculture & 
Commercial Farms Centre)’ 준공식에 참석, 동 사업을 통해 국내 수산
물 수요와 공급 간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수산·양식 
부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.

     - 또한, 동 센터는 현대화된 ‘재순환 양식 시스템(RAS)’을 도입하여 2027
년 말까지 연간 수산물 생산량이 211,697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 

       ※ 2021년 기준 연간 수산물 생산량 89,376톤 

 나. 가나 정부, 경제특구조성사업 이행 기관으로 밀레니엄개발청 선정

  ㅇ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6.7.(수) 「Ghana CARES(COVID-19 Alleviation 
and Revitalisation of Enterprises Support) 프로그램」 일환으로 진행
되는 농업 중심 ‘경제특구조성사업(Economic Enclave Project)’의 이
행 기관으로 밀레니엄개발청(MiDA)을 선정했다고 밝힘.

     - 아울러, 국가 소유의 대규모 상업적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식량 자급률
을 높이고, 농로・전력공급・관개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농산
물 가공시설과 저장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투자 유치 및 농업 부문 
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나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함.

 다. 바우미아 부통령, ‘가나 투자 및 기회 서밋’ 참석

  ㅇ 마하무두 바우미아(Mahamudu Bawumia) 가나 부통령은 6.6.(화) 런던에
서 개최된 제3회 ‘가나 투자 및 기회 서밋(Ghana Investment and 
Opportunities Summit)’에 참석, 코로나19 팬데믹, 우크라이나 전쟁, 미
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가나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하고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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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실한 재정관리, 전략적 공공투자, 민관 협력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경
제 성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함.

2. 에너지 

 가. 가나석유공사, 북부 및 사바나 州 석유·가스 탐사 개시 발표

  ㅇ 오포쿠 단콰(Opoku-Ahweneeh Danquah) 가나석유공사(GNPC) 대표
(CEO)는 볼타강 유역에 상당량의 탄화수소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어 가
나 최초의 육상(onshore) 석유·가스 개발을 위한 석유・가스 탐사를 개시
했다고 밝힘.

     - 동 석유・가스 개발 사업을 통해 13개의 지방단체(MMDA) 내 관련 인
프라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며, 2023년부터 시추
작업을 개시하여 해당 지역의 석유량과 품질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
있을 것으로 예상됨.

 나. 가나, 2020 광업 및 석유·가스 채굴사업 투명성 이니셔티브(EITI) 보고서 발간

  ㅇ 조지 두커(George Mireku Duker) 가나 국토자원부 차관은 ‘2020 광업 
및 석유·가스 채굴사업 투명성 이니셔티브(EITI)’ 보고서 발간식에 참석, 
가나 정부가 재정 책임법 및 광물소득투자기금(MIIF)법 제정 등 채굴산업 
부문 규제개혁을 통해 천연자원 관리 역량을 개선하고 채굴산업의 투명성
을 강화했다고 평가함.

     - 또한, 가나 정부는 2016년 마련한 채굴산업 정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
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 친화적인 규제와 법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
언급함.

    ※ 참조 : 2020년 가나 주요 광물 채굴량 (기준 : 백만 톤)

  

광물 2019년 2020년 변동률
금 4.577 4.023 ▼12%
망간 5.383 2.358 ▼56%
보크사이트 1.116 1.162 ▲4.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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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개발협력 :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및 유럽연합, 가나 기술직업교육

훈련 부문 지원

 ㅇ 가나 정부는 독일 경제협력개발부(BMZ) 및 유럽연합(EU)과 협력하여 기술
직업교육훈련(TVET)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프로그램(EU Ghana 
Pact4Skills)을 개시했으며, 독일 정부가 1천만 유로, EU가 6백만 유로를 
지원할 예정임. 

     - 동 사업을 통해 4년 동안 독일 국제협력공사(GIZ), TVET 위원회 등이 
협력하여 TVET 시스템 및 직업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, 가나 청년들의 
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  끝.


